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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설문조사 진행

□ 조사지역 : 흑룡강성 하얼빈

□ 조사대상자 : 하얼빈 안테나숍을 찾는 손님들과 인근 대형마트

방문 고객들 중에서 무작위 선정했다. 각 아이템별 100명씩 설

문조사를 진행했다.

□ 설문조사 결과의 특성 : 본 설문조사는 하얼빈 지역에서만 이

뤄졌다. 중국의 특성상 하얼빈에서의 소비자 특성이 흑룡강성

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길 수는 있겠으나, 이를 근거로 중국 소

비자들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음을 서두에 명

확히 밝힌다.

2 설문조사 인원 통계

□ 조사지역 : 하얼빈

□ 조사대상자 선정 : 하얼빈의 안테나숍과 인근 상권의 대형마트

식품관을 방문한 소비자들 중 무작위 선정한 후, 각 품목당

100명씩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.

□ 설문대상 소비자는 남녀 성별을 적절히 분배한 끝에 남성

47.4%, 여성 52.6%의 비율을 보였다. 직업은 직장인이 압도적

으로 많았으며 가정주부는 12.4%에 불과했다. 중국의 여성들

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, 50대 초반에 퇴직한다. 대

다수 가정주부는 퇴직여성이었다.



□ 한국식품 안테나숍과 대형마트 식품관을 찾는 소비자는 중국

도시의 주력 소비계층으로 볼 수 있다. 설문조사에 응답한 소

비자들의 연령대 역시 20대와 30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 월

수입은 3000위안~5000위안 사이라는 응답이 39.2%였다. 하얼

빈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소비수준은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.





고추장



1 제품경쟁력

◆ 하얼빈의 소비자들이 한국의 고추장을 먹어본 비율은 무척

높게 나타났다. 이 지역내 한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음

을 알 수 있다.

◆ 한국 고추장이 조금 더 매웠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많이 나

왔음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.

◆ 한국 고추장에 대한 이미지는 맛있고 건강하다는 응답이 높

았다.

□ 하얼빈의 설문조사 응답자들 중 무려 92%가 한국의 고추장을

먹어보았다고 응답했다. 하얼빈에는 많은 조선족이 거주하고

있으며 조선족 식당을 비롯한 한식당이 많이 분포해 있다. 고

추장을 먹어보았다는 응답자가 90%를 넘어섰다는 것은 이 지

역에서 한식당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며, 한식에 대한 접근성과

호감도가 높음을 의미한다.

□ 다만 한국 고추장 브랜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3%에 불과했

다. 고추장을 먹어보았고 구매하긴 하지만 고추장 브랜드에

대한 인식은 아직 저조함을 알 수 있다. 고추장의 경우 브랜

드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.



□ 고추장을 먹어본 느낌을 묻는 질문에 맛있다는 응답이 74%를

기록했다. 건강할 것 같다는 응답은 10%, 별로였다는 응답은

9%,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답은 7%였다. 고추장이 맛있다는

응답이 높은 것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고추장의 경쟁력이 그만

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.

□ 고추장의 맛에 대한 질문에서 중국인 소비자들은 매운맛이 더

강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. 매운맛을 강하게 했으면

좋겠다는 응답은 60%였으며, 단맛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

응답은 14%였다. 지금 이 상태가 좋다는 의견은 17%였다. 매

운맛을 좋아하는 하얼빈 소비자들의 특성을 엿볼 수 있다. 또

한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는 만큼 고추장이 현지에서 더욱 성

장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가능하다.



□ 한국 고추장의 맛이 중국 고추장보다 더 맛있다는 반응은 더욱

고무적이다. 중국의 고추장은 기름이 많고, 고추씨가 있어서

고추기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. 탕이나 국수에 넣어서 먹거

나 볶음요리에 사용된다. 설문조사에서 하얼빈의 소비자들

66%가 한국의 고추장이 더 맛있다는 반응을 보였다.

□ 한국 고추장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35.44%는 ‘맛있을

것 같다’는 답을 택했다. 이어 비쌀 것 같다는 답이 29.12%였

다. 건강할 것 같다는 답이 27.85%로 그 뒤를 이었다. 비쌀것

같은 응답이 많은 것은 고추장에 대한 만족도가 그만큼 높음

을 시사한다. 한국의 고추장을 특색있으며 맛있고 건강에도

좋아 비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.



2 마케팅 포인트

◆ 하얼빈의 소비자들은 고추장을 구매해봤다는 응답이 높았

다. 이 지역에서 고추장이 대중화된 음식임을 의미한다.

◆ 고추장의 선물용도 구매의향도 높았으며, 선물증정 대상은

부모님과 친구였다. 친구들에게 증정하겠다는 답이 높은 것

은 한국의 고추장이 트렌디한 음식으로 마케팅할 수 있음을

의미한다.

◆ 고추장의 가격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응답이 높

아,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.

□ 한국 고추장을 구매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67%였다. 구매

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68%는 재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

했다. 하얼빈 지역에서는 고추장이 상당히 대중화되어 있음을

알 수 있다.



□ 고추장을 활용한 음식 중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를 묻는 항

목에서 현지 응답자들 중 63%가 비빔밥을 꼽았다. 비빔밥은

대표적인 고추장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. 19%는 떡볶이를

꼽았고 고추장찌개, 돼지고기 고추장볶음 등이 그 뒤를 이었

다. 떡볶이를 선택한 응답자가 19%라는 점은 떡볶이를 비빔밥

에 이은 제2의 고추장 음식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

시사한다.

□ 고추장을 선물용으로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한 소비자

는 38%였다. 선물용으로도 상당수 구매가 되고 있음을 알 수

있다. 한국의 고추장을 선물용으로 구매할 용의가 있다는 응답

자는 49%였다. 고추장이 선물용으로도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

음을 알 수 있다.

□ 고추장을 선물로 증정할 대상자를 묻는 질문에는 49.64%가 부

모를 꼽았으며, 22.63%가 친구를 선택했다. 친척을 위해 구매

한다는 응답은 9.49%였고 직장상사나 동료를 위해 구매하겠다

는 응답도 7.3%였다. 거래서 선물로 구매하겠다는 응답은

1.46%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. 특히 22.63%가 친구를 위해 구

매한다고 답한 것은 젊은 층에서 고추장이 트렌디한 음식으로

자리잡을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.



□ 고추장의 가격을 묻는 질문에 60%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

라는 답변을 내놓았다. 다소 비싸다는 답변은 34%, 매우 비싸

다는 답은 6%였다. 60%의 응답자가 고추장의 가격을 적당한

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고추장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

음을 의미한다.

□ 고추장의 포장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세련됐다

는 응답이 45%로 가장 높았고, 깔끔하다는 답이 23%로 그 뒤

를 이었다. 긍정적인 응답이 68%를 차지해 고추장의 포장디자

인에 중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특

히 이는 중국의 장류 포장이 아직 세련되지 못해 한국의 고추



장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도 분석된다.



3 유통채널 특성

◆ 한국의 고추장을 인식하게 된 주요 경로로는 한국식당에서

먹어보았다는 응답이 높았다. 한국여행을 가서 고추장을 알

게 되었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.

◆ 고추장 구매채널로는 대형마트가 가장 높았고 한국식품 전

용매장이 뒤를 이었다.

□ 고추장을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되었냐는 질문에 현지 소비자

들은 비교적 다양한 답변을 내놓았다. 32.21%는 중국내 한국

식당에서 알게되었다고 답했다. 주요메뉴는 비빔밥과 떡볶이

등이었다. 대형마트에 진열된 제품을 보고 알게됐다는 응답이

두 번째로 많은 23.49%였다. 한국여행을 가서 알게되었다는

응답 역시 18.12%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. 친구의 추

천을 통해 알게됐다는 답은 12.08%였으며, 인터넷을 통해 알

게 됐다는 응답은 3.36%였다.

□ 다른 한국식품들을 알게된 경로가 주로 대형마트에서 진열된

상품이었지만, 고추장만큼은 한식당에서 직접 먹어보고 알게되

었다는 점이 차별적이다. 그만큼 하얼빈에서 고추장이 대중화

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

□ 또한 한국여행을 가서 알게 됐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은

한식의 대표적인 메뉴가 비빔밥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. 친

구의 추천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10% 넘어선 점은 고

추장 요리가 트렌디한 음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

보여준다.



□ 고추장을 어디에서 먹어보게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

들은 단연 한국식당(39.16%)에서 먹어보게 됐다고 답했다. 이

어 매장의 시식행사에서 먹어보게 되었다는 응답은 20.28%였

으며, 한국여행을 가서 먹어봤다는 응답 역시 19.58%로 높은

비율을 차지했다. 친구의 권유로 먹어봤다는 응답은 10.49%였

다.

□ 고추장 구매장소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6.62%가 대형마트

라고 답했다. 식품의 구매장소로 대형마트가 상당한 선호도를

보이고 있다. 대형마트의 뒤를 이어 한국식품 전용매장에서 구

매했다는 응답이 31.58%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. 한

국의 대표음식인 비빔밥이나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먹기 위해

한국식품 전용매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된다. 한국식품 전용매

장에서 한국의 맛이 풍성한 고추장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하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.

□ 한국식품 전용매장에 이어 식품상점에서 구매했다는 비율은

10.52%였다. 백화점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자는 9.02%였으며, 편

의점에서 구매했다는 응답은 2.26%였다. 식품상점에서의 구매

비율이 10.52%라는 점은 고추장이 동네상권에도 진출해 있음

을 의미한다.





4 결론

□ 하얼빈의 소비자들은 고추장을 먹어보았다는 응답도 높고, 고

추장을 구매해봤다는 응답도 높았다. 이미 상당한 인지도와 브

랜드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를 바탕으로 고추장을 활

용한 다양한 한식을 보급해, 고추장 판매를 더욱 확대시킬 필

요가 있음을 시사한다.

□ 고추장은 맛있고 건강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해있으며, 친구에게

증정하는 선물수요가 존재하는 만큼, 고추장을 트렌디한 음식

으로 포지셔닝해볼 필요가 있다.

□ 고추장을 맛보았던 곳으로는 한식당이 가장 많았다. 대형마트

에서의 유통을 늘리는 한편, 한식당을 활용한 유통채널 확보도

필요하겠다고 할 수 있다.


